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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 하모니 로서 영혼론10 ( )

A4 407b27-408a24

원전I

또 다른 선대들이 전해주는 영혼론이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이론에 못지 않게 많은1. .

사람들이 수용한 이론이다 그리고 공적인 자리에서 펼치는 논의에서도 이러한 이론을 표출.

하였다 이 선대들은 조화. (aJrmoniva 가 곧 영혼이라고 하였다) . 407b27-30

왜냐하면 조화는 대립자들의 혼합2. (a) (krav" 또는 결합이고 신체) , (b) (sw'ma 는 대립자들)

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1) 그런데 조화는 혼합된 것들의 일정한 비율(lovgo")

또는 복합체(sunvqesi")2)이지만 영혼은 결코 이런 것들일 수 없다, . 407b30-34

게다가 운동자 운동을 일으키는 것 는 조화에 속할 수 없다 그럼에도 거의 모든 사람3. ( ) .

들은 운동자가 영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하였다. 407b34-408a1

건강의 관점에서4. 3) 대체로 영혼보다는 신체의 양호한 상태를 하모니라고 부르는 것이

더 합당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영혼의 양태들. (pavqh 과 기능들) (e[rga)4)을 조화로써 설명하려

고 한다면 분명 그런 것들을 적합하게 이해하기는 정말 어렵다, . 408a1-5

나아가 조화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우리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염두에 두고 있다5. , .

가장 적합한 의미는 공간적 크기와 관계가 있는데 공간적 크기는 운동과 배치(qevsi" 를 갖)

고 있다 여기서 하모니는 각 부분들이 일정한 방식으로 배열되고 결합해서 결국 동일한 것.

들은 어느 것도 달아나지 못하게 잘 짜인 결합체이다 또 다른 의미의 하모니는 앞의 의미.

로부터 도출되는데 결합된 것들의 비율을 나타낸다, .5) 그러나 이런 의미규정은 어느 것도

영혼을 묘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신체의 부분들의 결합이라는 의미에서 영혼이 하모니라.

는 주장은 아주 쉽게 논박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신체를 구성하는 복합체들의 부분들이 많고.

다양한 결합체들이 있기 때문이다 지성은 신체의 어떤 부분들이 결합한 것이고 감각능력. ,

이나 욕구능력(ojrektikovn 은 또 신체의 어떤 부분들이 결합한 것인가) ?6) 그리고 이런 것들은

각각 어떤 방식으로 결합하는가 한편 영혼을 결합체들의 비율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불합?

리하다 왜냐하면 살을 구성하는 결합체의 구성비와 뼈를 구성하는 결합체의 구성비는 다르.

기 때문이다 신체의 각 부분들이 다양한 요소들의 결합체이고 각각의 경우 결합체의 비율.

1) 영혼 하모니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로 피타고라스학파에 속한 이들이다- .

2) 영혼 하모니론의 이론에서 하모니는 결합체의 비율이거나 결합체다 비율은 로고스- 1) 2) . ( 로서 로고스는lovgo") ,

이성 비율 결합체의 법칙 등을 가리킨다 결합체 는 적어도 두 요소나 또는 두 부분 이상이 함께 모, , . (suvnqhsi")

여서 하나의 단일체를 이룬다.

3) 참고, Metaphysics 건강은 냉과 열의 균형이다 육체의 건강을 가리키는 하나의 덕목은 힘체, Z7, 1032b6; . (

력 이나 육체의 아름다움이다) .

4) 양태들(pavqh 은 영혼의 한 부분에서 일어남 또는 겪는 것 예컨대 공포나 측은함 등이고 기능들) , , (e[rga 은 영혼)

의 한 부분들에 능동적인 특징이다 양태들은 수동적으로 어떤 행동을 부여받음이고 기능들은 능동이어서. ‘ ’

어떤 행동을 가함이다‘ ’ .

5) 조화의 두 의미로서 하나는 공간적 크기를 가진 물체(swvmata fusikav 로서 결합체를 일컫는다 수학적 요소가) .

빠져 있다 또 하나는 결합체의 법칙 또는 비율로서 신체의 경우 각 조직체에 적용할 수 있다 각 조직체들. .

예컨대 육체의 살 다리 눈 등이 일정한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조직체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 , , .

어디에서 비율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6) 영혼이 신체의 각 부분들기관들이 모인 결합체라면 영혼을 구성하는 각각의 부분들은 신체의 어떤 부분들이( ) ,

모인 것들인가 지성은 신체의 어떤 부분들 예컨대 뇌의 어떤 부분이 모여 결합한 것이고 감각은 또 신체의? ,

어떤 부분이 결합한 것인가를 묻고 이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아리스.

토텔레스의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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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하모니 즉 영혼이라면 신체 전반에 퍼져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을 수 있고 각 신체마, ,

다 각각의 영혼을 가질 수 있다. 408a5-18

여기서 우리는 엠페도클레스의 이론에 의혹을 제시할 수 있겠다 그는 신체 부분들은6. .

일정 비율의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한다 이 비율은 영혼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 ?

인가 본래 부분들이 갖고 있는 것인가? ? 408a18-21

아니면 친화7. (filiva 는 어떤 것이건 모든 결합체들의 원인인가 아니면 일정한 비율을) ?

갖춘 결합체들의 원인인가 친화는 비율 그 자체인가 아니면 비율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인? ?

가 이런 것들이 하모니와 연관된 이론에서 제기되는 문제이다? . 408a21-24

그런데 만일 영혼이 결합체 이외의 다른 것이라면 살이나 신체의 다른 부분들을 구성8. ,

하는 요소들의 본질이 사라짐과 동시에 왜 영혼도 사라지는가 게다가 각 부분이 영혼을 가?

지고 있음에도 영혼이 결합체의 비율이 아니라면 영혼이 떠날 때 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 ?

408a24-28

이런 논의에 따르면 영혼은 하모니일 수 없고 원으로 순환 운동을 할 수도 없다는 것9.

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영혼은 우연히. (kata; sumbebhkov" 움직일 수 있고) 7) 스스로 운동할

수도 있다.8) 예를 들어 영혼이 거주하는 곳이 움직이고 또 그것이 영혼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에 우연히 움직인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방식 이외의 다른 방식으로는 영혼이 공간에서.

운동할 수는 없다. 408a29-34

주요 개념II

하모니(aJrmoniva 는 일정한 비율을 가리키거나 일정한 비율로 잘 조직화된 결합체이다 초) , .

기 자연철학자들 중에서 엠페도클레스는 지 수 화 풍의 원소와 친화와 불화의 두 원리를, , , 4

주장하였다 비율을 나타내는 하모니는 감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질료가 아니다 그런 점에. .

서 하모니는 형상에 더 가깝다.

피타고라스학파나 플라톤은 복합체의 비율을 수로 환원한다 그 외의 사람들은 복합체 자.

체를 반드시 수로 환원하지 않더라도 하모니로 보고 있다.

결합체 또는 결합체의 비율에 대해서 신체의 부분들은 그 비율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

다 그런데 영혼의 부분들 즉 지성 감각 욕구 등으로 구성된 결합체에 대해서도 신체와 같. , ,

이 비율을 명확하게 알기는 어렵다.

토마스 아퀴나스 주석III

선대의 전통 이론인 하모니로서 영혼론을 소개하고 이어서 영혼 하모니론을 논박하(1-2), -

고 그 이론의 귀결을 요약한다(3-8), (9).

플라톤과 비슷한 맥락에서 영혼과 하모니를 바라보는 선대들의 견해가 있다 플라톤은1. .

수적인 하모니에 국한해서 영혼은 수들의 하모니라고 했지만 이 선대들은 수 이외에 다양,

한 복합체나 결합체 등 대립자들의 하모니도 영혼이라고 보았다.

초기 자연철학자들의 관심은 물질 즉 질료인이다 데모크리토스와 엠페도클레스는 형상인.

에 가장 가깝게 접근했다 엠페도클레스가 제시한 원리는 개인데 원소의 질료인과 개의. 6 , 4 2

형상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의 형상인은 친화 사랑 과 불화 투쟁 이다 그리고 만물들. 2 ‘ ’( ) ‘ ’( ) .

은 원소들이 일정한 비율로 결합함으로써 존재한다 이 비율이 하모니이며 형상이다4 . .

7) 이하 운동은 영혼의 본질이 아니다406a 30 ; .

8) 영혼의 운동은 자발성을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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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체에서 대립자들이 일정비율로 결합함으로써 하모니를 이룬다 비율 자체가 하모2. .

니이고 복합체의 형상이다 영혼은 일종의 질료가 아니라 형상이므로 하모니이다. .

위에서 말한 하모니 이론에 대한 비판이 네 논변으로 되어 있다.

논변 하모니는 소리와 연관해서 말하면 화성 이다 화성은 일정한 비율로 환원할1; ( ) .和聲

수 있으므로 하모니는 비율을 뜻한다 따라서 하모니는 복합체이거나 복합체안에 있는. 1) 2)

비율이다 그러나 영혼은 이런 것이 아니므로 영혼은 하모니가 아니다 그 이유는 하모니. , .

이론을 주장하는 선대들의 입장에서 하모니는 우연적인 요소에 지나지 않는데 영혼은 사실,

본질이기 때문이다.

논변 모든 철학자들은 영혼이 어떤 것을 움직이게 한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그러나3. 2; .

하모니는 어떤 것을 움직이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운동의 결과이거나 흔적이다 예를 들어. .

현악기에서 화성 화음 은 현이 운동 떨림 해서 나온 결과이다( ) ( ) .

논변 영혼이 하모니라면 하모니를 잘 알면 영혼의 능력과 기능도 알 수 있을 것이4. 3; ,

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하모니를 안다고 해서 영혼의 능력과 기. .

능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좋아함이나 싫어함 등의 감정이나 인식은 대체 하.

모니의 어느 부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까 차라리 건강의 관점에서 신체에서 하모니를 찾?

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신체의 주요 구성물이 적절한 비율로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건. ,

강하다고 하지 않는가.

논변 종종 하모니는 복합체 내부에서 볼 수 있다 내부의 부분들은 부족함도 없고5. 4; .

남음도 없이 잘 짜여 있어서 내부는 어떤 결함도 없다 즉 부분들은 잘 조화를 이루고 있.

다 그렇게 되면 부분들의 집합체로서 전체는 하모니라고 부르고 비율도 하모니라고 부른. ,

다.

그런데 부분들이 하모니를 이룬다는 의미에서 영혼도 하모니라고 할 수 없다 물론 신체.

의 각 부분들이나 기관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그런데 영혼의 부분들 즉 지성 감각 욕구 등이 서로 결합되어 있는 것과 그. , ,

결합이 어떤 방식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결합체의 비율에 따른 방식으로 영혼이 하모니가 될 수 없다 결합체의 각 부분들은 다양.

한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뼈와 살 등 하나의 생명체를 이루는 각종 부분들 기관. (

들 은 비율이 꼭 같지는 않다 부분들의 수 만큼이나 다양한 비율의 집합체가 있을 수 있다) . .

그러면 부분들의 수 만큼 많은 영혼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부당하다.

이런 맥락에서 엠페도클레스를 논박할 수 있다 모든 신체가 일정 비율을 갖고 있고6. .

그 비율이 하모니로서 영혼이라면 영혼 자체가 비율인지 아닌지 물을 수 있다 비율이면, . 1)

앞의 논의처럼 한 신체의 여러 부분들이 있으므로 많은 영혼이 있게 된다 비율이 아니. 2)

면 영혼은 하모니가 아닌 것이 된다, .

엠페도클레스에게 친화는 결합의 원인이고 불화 는 분리의 원인이다 그런데 친화7. ‘ ’ , ‘ ’ . ‘ ’

는 모든 결합의 원인인가 아니면 하모니를 이루는 결합에 한정된 원인인가 친화가 모든, ? ‘ ’

결합의 원인이라면 하모니의 원인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 반면 친화 가 오직 하모니로 결, . ‘ ’

합하는 것의 원인이라면 모든 결합의 원인과 하모니의 원인인 친화 는 다를 것이다 따라, ‘ ’ .

서 친화 는 모든 결합의 원인이 될 수 없다‘ ’ .

영혼이 곧 하모니라면 신체에 대해서 이 양자는 상관관계가 성립한다 즉 신체가 하모8. , .

니를 잃으면 영혼을 잃고 하모니를 유지하면 영혼도 유지된다 그러나 하모니는 형상 그, .

자체가 아니라 형상에 비춘 질료의 배열이다 그래서 저 상관관계는 성립하지 않고 질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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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열이 유지 되는 한에서 형상도 계속 유지된다.

영혼이 순환운동을 한다는 플라톤의 주장과 영혼이 하모니라는 엠페도클레스의 주장을9.

논박한 내용을 요약한다.

운동과 영혼의 관계를 두 가지로 정리한다 영혼의 운동은 본질이 아닌 우연의 운동이. 1) ‘ ’

다 영혼은 스스로 운동한다. 2) .

우연의 운동은 배에 탄 선원의 움직임에 비유한 바 있다 배에 탄 선원(per accidens) ().

은 배가 움직임에 따라 가만히 있어도 움직이므로 선원의 움직임은 우연의 운동이다 영혼, .

이 거주하는 신체의 운동에 따라 영혼이 움직이면 영혼의 운동은 우연의 운동 이다 영혼은‘ ’ .

스스로 움직이되 신체를 움직이게 한다 그러나 신체는 이곳에서 저곳으로 장소 운동을 하.

지 않지만 영혼은 그러한 장소운동을 직접하지 않고 신체의 움직임에 따라 우연적으로 운‘ ’

동할 뿐이다.

스스로 운동하는 영혼11

A4 408a34-408b31

원전I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검토함으로써 영혼이 운동하는 문제에 관해 더 나은 논의를 할1.

수 있다 즉 고통을 받음 기쁨을 얻음 자신감을 가짐 두려워함 화가 남 감각함 및 생각. , , , , ,

함 등을 검토함으로써 영혼의 운동 문제를 살펴볼 수 있겠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모두.

운동(kivnhsi"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실을 근거로 영혼이 운동한다는 결론을 이끌어 낸다) . .

408a34-408b4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비록 고통을 받음 기쁨을 얻음 또는 생각함2. . ,

(dianoei'sqai 등이 분명히 운동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이들 각각은 운동을 부여받아 움) , ‘ ’

직이는데 이는 영혼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예를 들어 화가 남이나 두려워함은 심장이, .

그렇게( 운동을 부여받아wJdiv, 하는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반면 생각함은 그러한 기관 심) . (

장 이나 어떤 다른 기관이 그렇게 운동을 부여받아 하는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 ) .

408b5-9

이런 운동들 중에서 어떤 것은 장소 이동이고 어떤 것은 질적 변화이다3. , 9) 어떤 종류의(

운동인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운동하는지는 별도로 다룰 문제이다 영혼이 화가 난다고.) ‘ ’

말하는 것은 영혼이 집을 짓거나 천을 짠다 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확하지 않다 영‘ ’ . ‘

혼이 측은함을 느낀다거나 어떤 것을 배운다거나 또는 생각한다 고 말하는 것보다 오히려’

어떤 사람이 영혼을 통해 그런 일을 겪거나 행한다 고 말하는 것이 더 낫다 이 말의 의미‘ ’ .

는 운동이 영혼 안에서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때는 운동이 영혼을 향해 가고 어떤,

때는 영혼에서 시작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감각할 때 밖의 사물로부터. , (ajpo; twndiv)10) 들

어오고 기억한다는 것은 영혼에서부터 시작해서 감각기관에 일어나는 운동 또는 정지,

(monhv 이다) . 408b9-18

9) 장소이동의 한 예는 심장의 고동이고 질적변화의 한 예는 피가 식음이다 트리꼬, .(J. , p.44-45)

10) 감각할 수 있는 특정 사물로서 종종 운동자, (tav kinou'nta 라고 불린다 그래서 영혼을 향해 운동을 일으키는) .

작용인이다 트리고.(J. , 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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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성은 영혼 안에 있는 본질이지 쇠락 해 버리는 것이 아닌 것 같다 만일4. ( ) .衰落

쇠락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주로 노년에 접어들어 허약해짐으로써 맞이하는 현상이다 그러, .

나 사실 노년에 일어나는 것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것과 유사하다 만일 노인이 건강한.

젊은이의 눈을 회복한다면 그는 젊은이처럼 볼 수 있을 것이다 노쇠는 영혼이 겪는 무엇, .

이 아니라 술취함이나 질병에서 겪는 것처럼 영혼이 거주하는 곳, 11)이 겪는 것이다 생각함.

이나 숙고함은 안에 있는 다른 어떤 것이 쇠락함에 따라 더불어 쇠락하지만 지성 자체는,

결코 그런 쇠락을 겪지 않는다(ajpaqev")12) 생각함과 좋아함 또는 증오함은 지성의 양태.

(pavqh 가 아니라 지성을 가지고 있는 한에서) , 13) 그 지성을 소유한 것의 양태이다 따라서.

지성을 소유한 것이 쇠락할 때 기억도 멈추고 좋아함도 멈추게 된다 그렇다면 기억과 좋, .

아함은 지성에 속한 양태가 아니라 소멸된 복합체, (to; koinovn)14)에 속한 양태이다 그런데.

지성은 아마 확실히 신적인 어떤 것이고 변화를 겪지 않는다.15)

따라서 이런 논의로부터 영혼이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런데 영혼이 움직일.

수 없다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도 명백하다, . 408b188-31

주요개념II

쾌락과 고통 화 등은 영혼에 속한 양태들이다 따라서 영혼이 운동한다는 것과 이러한, .

양태들의 운동한다는 것을 구별해야 한다 선대들의 이론은 양태들의 운동 을 근거로 곧. ‘ ’

영혼의 운동 을 이끌어내고 있다‘ ’ .

양태들의 운동은 오직 영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신체가 결합된 곳, (to;

koinovn 에서 일어난다) .

섭생이나 욕구활동으로서 운동은 자연적 또는 물질적 요소의 운동이고 감각지각은 자연,

적 요소의 운동이 보다 덜 명확하다 그리고 지성의 활동인 사고는 자연적 운동이 아니고.

신체적인 운동과 결부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성의 활동은 외부의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변.

화도 겪지 않는다(ajpaqev")

토마스 아퀴나스 주석III

영혼의 운동을 양태의 움직임에서 찾는 논변이다 즐거움이나 고통 화 등은 운동의 한1. . ,

유형이다 이런 양태의 활동을 근거로 영혼이 운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즉. , .

영혼이 즐거워한다라는 양태의 활동을 근거로 영혼이 운동한다라는 결론을 이끌어 내고‘ ’ , ‘ ’

있다.

이에 앞서 다룬 논변의 전제는 모든 운동자는 스스로 운동한다 는 원리이다 이 원리에, < > .

따라 신체가 운동함을 근거로 영혼이 운동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즉 영혼이 신체를 움.

직이게 한다면 영혼은 스스로 운동한다는 것이다, .

아리스토텔레스는 양태 운동의 논변에 따른 난점들을 규명한다 그는 상대방이 제시한2. .

전제를 기반으로 논박을 펼친다 플라톤주의자들은 기쁨 슬픔 화 감각지각 사고 등은 영. , , , ,

혼 안에서 일어나는 운동이고 이러한 양태들은 각자 고유한 기관을 가졌다고 생각하였다.

11) 신체.

12) 외부의 어떤 대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어떤 변화도 겪지 않는다.

13) 영혼과 신체의 결합체(suvnolon)).

14) 영혼과 신체의 결합체로서 사람.

15) 지성은 다른 영혼의 활동양태들보다 더 우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아마 확실히는 아직 지성에 대. ‘ ’ ‘ ’

해서 결정적으로 정리되지 않았음을 가리키는데 이 문제는 권에서 장 이하에서 다룬다, C 4 , 429a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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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관점에 따르면 감각과 지성의 차이는 없고 모든 종류의 영혼은 불멸이다 아리스토텔, .

레스도 양태들의 이런 특징들을 수용하지만 감각지각과 기쁨은 신체와 영혼의 복합체에 속,

하기 때문에 오로지 영혼에서만 일어나는 운동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플라톤주의자들의 논증은 이렇다 기쁨과 슬픔 등은 운동이다 이런 운동은 영혼에. 1) . 2)

속한다 따라서 영혼은 운동한다 그러나 기쁨 등은 본질적으로 운동이 아니다 또한 운동. 3) . .

이 영혼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제 도 수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영혼이 운동한다는2) .

결론 도 받아들일 수 없다3) .

이런 양태들이 운동이고 영혼에 속한다면 그 영혼은 분명 신체와 연관되어 있다 감각은, .

신체의 한 부분인 눈에서 일어나고 분노는 심장에서 일어나는 운동이다 이런 양태의 운동, .

은 영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신체가 결합한 곳에서 일어나는 운동이다, .

물론 이런 양태들은 영혼에서 비롯되었다 예를 들어 영혼이 분노를 느낄 때 심장이 혼. , ,

란 상태에 빠지고 심장 주변의 피가 끓어오른다 두려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신체의 특정.

부분이 죄어들면서 변한다 다른 경우들도 마찬가지이다. .

이런 경우 영혼 자체는 움직이지 않고 다른 것 예를 들어 심장과 같은 것이 운동한다, .

물론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지성의 활동인 사고만이 영혼의 고유한 활동으로서 다른 양,

태들과 구별하고 사고는 신체와 함께하는 부분이 없다, .

이러한 양태들의 움직임은 영혼에서 발원하여 신체의 특정 부분에서 변화를 일으킨다3. .

예를 들어 화를 낼 때 심장 안과 그 주변에서 신체의 일부분이 움직인다 그리고 심장에, .

의해 뜨거워진 피가 사지로 퍼져간다 두려움에 떨 때 심장이 오그라들고 차가워지며 창백. ,

해진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질적 변화 또는 양적변화일 수 있다. .

물론 이런 양태의 운동은 어떤 종류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 일어나는가 하는 문제는 따로,

다룰 문제이다 그러나 이런 양태는 영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영혼과 신체가 결합.

된 곳에서 일어나는 것임이 틀림없다.

그래서 영혼이 화를 낸다 운동을 한다 고 말하는 것은 영혼이 직물을 짠다거나 집을 짓‘ ( )’ ‘

는다 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정확하지 않다 확실히 영혼은 이런 양태들이 일어나도’ .

록 하는 원인이다 집을 짓고 직물을 짜는 능력도 영혼 안에 있고 능력을 행사하는 것도. ,

영혼 안에서 나온다 그러나 집을 짓는 것은 건축술이 아니라 건축가라고 말하는 것이 더. ,

합당하다 마찬가지로 집을 짓는 자는 영혼이 아니라 영혼을 가진 사람이다. , .

영혼을 가진 사람의 움직임에서 영혼은 종착지가 되거나 출발점이 된다 감각지각은 감각.

기관의 능력이 활동하여 외부 대상의 이미지와 개념을 영혼으로 옮겨온다 즉 영혼은 종착.

지가 된다 그런데 기억에서는 숨어있거나 잠재된 이미지나 개념을 드러내서 그것들을 통해.

서 외부대상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영혼은 출발점이다.

운동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본래의 의미에서 운동 약간 덜 엄격한 의미의1) , 2)

운동 그리고 비유적인 의미의 운동 등으로 나뉜다3) .

운동 본래의 의미에는 섭생과 욕구활동이 있다 섭생활동에서 물질적인 것들이 운동한1) .

다 섭취한 음식물이 소화기관을 따라 이동한다 이러한 운동은 성장이다 여기서 섭생의 영. . .

혼은 능동적인 지위에 있고 신체는 수동의 지위에 있다 오감의 욕구활동에서는 누군가 어, .

떤 것을 원할 때 그는 일정한 변화를 겪는다 복수하려는 욕망을 가질 때 그에게는 화가, . ,

치밀어 오르는 변화를 겪는다 쾌락을 찾을 때 그는 기쁨을 만끽하는 변화를 겪는다 이런. .

변화와 더불어 심장 주변의 피가 사지로 퍼져간다 게다가 그가 원하는 것을 위해 장소를.

옮겨 다니기도 한다 자연적 존재의 운동이다. (esse natura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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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덜 엄격한 의미의 운동은 감각지각이다 이 활동은 자연적 존재의 운동이 아니라2) .

정신적 존재 의 운동이다 정신적 존재에 속한 시각에 감각대상이 들어옴으(esse spirituale) .

로써 지각 활동을 한다 물론 시각능력이 신체 안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감각지각이 일어날.

때 물질적 변화도 겪는다.

지성의 활동인 사고는 자연적 존재의 움직임이 아니다 이런 사고활동은 잠재적으로 아3) .

는 것이 실제로 아는 것이 된다는 의미에서만 운동이다 에서 운동의 주체는 미완성체이. 1)

지만 에서는 운동의 출발주체는 완성체이다, 3) .

과 는 오로지 영혼에만 속한 활동이 아니지만 은 신체에 의존하지 않은 채 전적으1) 2) , 3)

로 영혼에 속한 활동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당시 널리 퍼져있는 견해 즉 지성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영혼들은4. ,

불멸한다는 것을 수용한다 우리의 경험에 따르면 지성이나 감각에 영향을 주는 모든 노쇠. ,

현상이나 퇴락은 신체적인 기관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영혼 자체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따.

라서 지성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영혼들은 퇴락할 수 없다.

영혼자체가 퇴락했다면 노년기에 접어들어서 일어난다 그러나 그것은 감각기관이 노쇠, .

해졌을 때이다 사실 영혼 자체는 노년이 되어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노인. .

이 새로운 눈으로 이식을 하게 되면 젊은이처럼 잘 볼 수 있다 따라서 노년의 퇴락은 영혼.

자체에 있지 않고 신체에서 비롯된다 질병이나 만취도 신체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영혼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영혼은 운동의 주체일 수 없다 그래서 선대들이 가리키는 의미의 운동에서 영혼은.

스스로 운동 하는 존재가 아니다‘ ’ .

스스로 운동하는 수로서 영혼12

(A4 408b32- 409a30)

원전I

영혼을 언급하는 내용들 중에서 매우 불합리한 것은 영혼이 스스로 운동하는 수1. ( ,數

ajriqmovn 라는 주장이다 여기에는 불가능한 점들이 들어 있다 이런 난점은 우선 영혼이 움) . . ‘

직인다’(kinei'sqai 라는 주장에서 그 다음에는 영혼이 수라고 주장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움) , .

직이는 특징을 가진 단일자( ,單一者 monavda 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이것은 나눌 수 없는) ?

것(ajmerh' 이고 어떤 상이성 도 없는 것) ( ) (相異性 ajdiavforon 인데 무엇으로 그런 단일자를 생) ,

각할 수 있을까 그것은 어떤 종류의 운동을 하는가 만일 단일자가 운동자이면서 스스로? ?

운동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틀림없이 상이성을 갖고 있다, . 408b32-409a3

게다가 그들은 선이 움직여서 면이 되고 점이 움직여서 선이 된다고 말하고 있으므로2. , ,

단일자가 움직여서 선이 될 것이다 사실 점은 위치. (qevsi" 를 가진 단일자이고 영혼의 수는) ,

당연히 어딘가에 자리하고 있어서 위치를 갖고 있다.16) 409a3-6

더구나 수나 단일자를 수에서 이끌어낸다면 남은 것도 역시 수이다 그러나 식물이나3. , .

수많은 동물들은 부분으로 나뉘더라도 여전히 살아갈 수 있고 동일한 종류의 영혼을 간직할

16) 로스 로스 주석서 는 이 이론이 크세노크라테스의 것이 아니라 스페우시푸스의 것이라고 주장하(D. , , p. 200)

는 Cherniss(Aristotle's Criticism of Plato 의 논변을 인용한다 그러나 로스는 이 두 사람의 문헌이, 396-7) .

지나치게 짧은 단편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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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다. 409a6-10

단일자 에 대해 말하건 미세소체4. ‘ ’ ‘ ’( ,微細小體 swmavtia mikrav 에 대해 말하건 아무런 차)

이가 없다 왜냐하면 만일 데모크리토스의 구형 원자가 점이 되면 오직 양적인 것만 남게.

되고 연속체, (to; sunecev")17)에서 그러하듯이 그 점에는 운동자와 피운동자가 남아 있어야하

기 때문이다 원자의 크기는 크건 작건 상관이 없고 오직 양적인 차이로 구분된다 따라서. , .

단일자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만일 동물의 경우 운동자가 영혼이.

면 수에서도 운동자는 영혼이어야한다 그렇다면 운동자이면서 피운동자인 것은 영혼일 수, .

없고 오로지 운동자만 영혼이어야 한다, . 409a10-18

어떻게 단일자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역할을 하는 단일자와 그 외 다른5. ?

단일자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어야 한다 위치를 제외하고 나면 주어진 하나의 단일. ,

자와 다른 단일자 사이에는 무슨 차이점이 있겠는가 그런데 만일 신체 안에 있는 단일자들?

과 그 안에 있는 점들이 다르면 두 종류의 단일자들 운동자로서 단일자와 점 은 동일한 자, ( )

리에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각각의 단일자는 점의 자리도 차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이. .

같은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무한수가 없겠는가 어떤 것의 자리, ? (oJJ tovpo" 가 나눌 수 없는)

것이면 그 어떤 것 자체도 나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신체안에 있는 점이 영혼의.

수이거나 또는 신체안에 있는 점들의 수가 영혼이라면 어찌하여 모든 신체들은 영혼을 갖,

지 않을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모든 신체에는 점들이 있고 심지어 무한히 있기도 하기 때?

문이다. 409a18-28

더구나6. 18) 선은 점으로 나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떻게 이런 점들이 그의 신체,

로부터 분리되거나 떨어져 나갈 수 있겠는가? 409a28-30

주요개념II

스스로 운동하는 것은 운동자 이면서 운동을 부여받는 피운동자이다 스스로 운동하는‘ ’ ‘ ’ .

영혼도 이 두 요소를 함께 갖고 있어야 한다 단일자는 나눌 수 없고 상이성이 없는 것 이. ‘ ’

다 따라서 단일자는 두 요소를 함께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영혼이 될 수 없다. . .

영혼이 수라면 영혼도 수의 특징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영혼은 수일 수 없.

다 수는 위치를 점한 단일자 즉 점이다 점은 운동하여 선이 된다 수 즉 영혼이 운동하. ‘ ’, . .

여 선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영혼은 수가 아니다. .

토마스 아퀴나스 주석III

크세노크라테스는 영혼이 스스로 운동하는 수 라고 정의한다 이런 견해의 불합리성1. < > .

은 움직인다는 의미규정과 영혼을 수라는 본 데 있다 비판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첫‘ ’ . .

째 이 정의가 영혼 자체 즉 영혼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둘째(408b32), A5

장 두 번째 문단에서 이 정의가 영혼의 속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이하(A5 409b11 ).

이 정의가 부적절함을 여섯 개의 논변으로 보여준다.

논변 영혼은 스스로 운동하는 수이다 수는 단일자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영혼은 스1; . .

스로 운동하는 단일자로 구성되어 있다 스스로 운동하는 것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즉. .

17) 연장된 크기를 가진 물체.

18) 영혼은 불멸이라고 믿는 크세노크라테스에게 영혼은 신체에서 분리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은 점으로 나뉠 수.

없고 짧은 선으로만 나뉠 수 있고 점크세노크라테스가, , ( 라고 한monav" 은 신체에서 떼어낼 수 없으며 불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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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운동자이고 다른 하나는 피운동자이다 장 이하 그래서 단(Physics, VIII, 5 257a30 ).

일자 또는 점은 두 부분 즉 운동자와 피운동자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하.

다 따라서 영혼은 스스로 운동하는 수가 아니다. .

나눌 수 없는 것이면서 상이성이 없는 것 단일자 은 저 두 부분으로 운동하는 것이 불가‘ ’( )

능하다 왜냐하면 단일자는 한편으로는 운동하고 운동자 또 한편으로는 운동을 부여받. ‘ ’( ) ‘

는 피운동자 방식으로 스스로 운동한다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운동자와 피운동자는’( ) .

서로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므로 단일자안에 함께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영혼은 스스로 운. <

동하는 수 가 아니다> .

논변 영혼은 수이고 단일자로 되어 있다고 하자 영혼이 수라면 이 수는 어딘가에2. 2; .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영혼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단일자이다 즉 점이다 플라. . .

톤주의자들에 따르면 점이 선을 선이 면을 면이 입체를 만든다 그래서 만일 영혼이 스스, , .

로 운동하는 수라면 각 단일자는 스스로 운동한다 그런데 그러한 점이 선을 만들 수 있다, . .

이것을 영혼에 적용하게 하면 영혼이 운동해서 얻은 결과가 생명이 아니라 선 이 된다, ( ) .線

그러나 영혼의 운동결과가 선이라는 결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영혼은 스스로 운동.

하는 수가 아니다.

논변 영혼이 수라면 영혼도 수의 본질과 속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어떤 수에서 단3. 3; , .

일자를 빼거나 더하면 그 수는 변한다 에 을 더하면 가 되고 과 는 다른 종류이다, . 3 1 , 4 3 4 .

반면 에서 을 빼면 가 남는다 형상을 통해서 사물이 특정한 모습을 띠게 되듯이 생명3 1 2 . ,

체는 영혼을 통해서 특정한 모습을 갖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혼이 수라면 단일자를 더하.

거나 빼면 다른 종류로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사실 식물이나. .

절지동물을 여러 부분으로 나눌 때 각 부분들은 계속 살아있으며 다른 종류로 바뀌지도 않,

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혼은 스스로 운동하는 수가 아니다. .

논변 영혼은 수이고 수는 위치를 점한 단일자 즉 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을4. 4; , , .

전제로 할 경우 데모크리토스에게 영혼은 나눌 수 없는 것이다 즉 위치를 점한 단일자이, ‘ ’ .

다 이것은 전적으로 양적인 존재이다. .

그렇다면 영혼은 스스로 운동하는 수이다 따라서 영혼은 스스로 운동하는 단일자 점 로. ( )

구성되어 있다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는 양적인 점이라고 하자 만일 영혼이 스스로 운동한. .

다면 이 점들도 스스로 운동할 것이다 그런데 스스로 운동하는 것은 앞에서 보았듯이 두.

요소인 운동자와 피운동자를 함께 갖고 있다 그런데 단일자는 운동을 일으키는 원동자로서.

운동자가 있어야 한다 생명체에서 운동자는 영혼이다 수에서 운동자도 영혼이다 수에서. . .

운동자는 단일자이다 따라서 영혼은 피운동자가 아니라 운동자이다 따라서 영혼은 스스로. .

운동하는 수라는 주장은 부당하다 오히려 영혼은 다른 것을 움직이게 하는 운동자이어야.

할 것이다.

논변 크세노크라테스의 주장에 따르면 영혼은 단일자이다 단일자들은 위치상 서로5. 5; .

구별이 될 뿐 아무런 차이점도 없기 때문에 점이다 그런데 점은 신체에 위치하고 있으며. ,

모든 신체는 그 자신의 점을 갖는다 그러면 영혼으로서의 점은 신체로서의 점과 같은가 아.

니면 다른가 다르다면 신체의 모든 점에 영혼으로서의 점이 위치를 점해야 할 것이다 결? , .

국 신체전체의 곳곳에 두 점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를 차지할 것이다 같은 장소에 두 점.

이 있을 수 있다면 무한의 점도 있지 않겠는가 어떤 것 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나눌, ? X ‘

수 없는 것이면 그 어떤 것 도 나눌 수 없는 것 이다 수가 점점 커진다고 할 때 그에’ , X ‘ ’ . ,

상응해서 수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도 점점 증가할 필요는 없다 두 점이 즉 신체의 점과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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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의 점이 나눌 수 없는 자리에 있다면 그 곳에 무한 수가 없다고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

반면 신체의 점과 영혼의 점이 같다면 모든 신체는 점을 갖고 있으므로 모든 신체는 영혼,

을 갖고 있다 이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영혼은 스스로 운동하는 수가 아니다. . .

논변 크세노크라테스의 이론에 따르면 영혼은 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은 분면 신6. 6; .

체 입체성을 가진 에서 떼어 내서 분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선은 면에서 분리할 수 없고( ) . ,

점은 선에서 분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영혼의 경우에는 통하지 않는.

다 따라서 영혼은 점이나 수가 아니다 따라서 크세노크라테스의 정의는 본래 부당하다. . .

수로서 영혼 엠페도클레스의 인식론13 · (1)

(A5 409a31-410a22)

원전I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영혼 수 이론은 어떤 관점에서는 영혼을 미세한 것1. , - (sw'mav 으로)

놓는 사람들의 주장과 같고 어떤 관점에서는 영혼에 의한 운동을 주장한 데모크리토스의,

이론이 가진 고유의 불합리성이다 왜냐하면 만일 영혼이 감각으로 지각하는. (aijsqanomevnw/)

모든 신체안에 들어 있다면 영혼도 일종의 신체라고 할 때 동일한 한 장소에 두 신체가 있,

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영혼을 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영혼이 수 이외의 다른 것이. ,

아니라면 즉 신체안에 있는 점들의 수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라면 한 점 안에 수많은 점이,

들어있다고 보거나 아니면 모든 신체가 영혼을 가졌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것을 받아들인다.

면 데모크리토스가 말하듯이 동물은 수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미세, .

한 구형이나 거대한 단일자에 대해 말하거나 또는 단순히 운동하는 단일자라고 말하거나 대

체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어떤 경우이든 동물은 단일자들이 운동하기 때문에 움직인다? .

409a31-409b11

운동과 수를 동일한 원리로 결합하는 사람들은 앞서 말한 불합리성 이외에 다른 많은2.

불합리성들도 겪게 된다 그들이 영혼의 본질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일은 불가능할 뿐 아니.

라 영혼의 속성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일도 불가능하다 이런 설명을 바탕으로 추론.

(logismouv" 감각 기쁨 고통 등 영혼의 양태), , , (pavqh 와 활동) (e[rga 을 규명하려고 할 때 그런)

점이 명확히 드러난다. 409b11-18

영혼을 정의하는 전통적인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다 어떤 사람은 영혼이 스스로 운동3. .

하므로 가장 근본적 운동자라고 한다 어떤 이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미세한 소체이거.

나 물질성을 가장 적게 지닌 존재(to; ajswmatwvtaton 가 영혼이라고 말한다 이런 견해들에) .

대한 논박이나 문제점을 앞에서 간략히 다룬 바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어떻게 요소들이 영.

혼을 구성하는가하는 구성 방식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는 일이다 이들이 이런 이론을 주장.

하는 이유는 영혼이 존재하는 것들을 감각으로 지각하고 각 대상들을 파악한다고 보기 때,

문이다 그러나 이 이론에는 불가능한 점들이 들어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들이 전제로 놓은. .

것은 유사한 것이 유사한 것을 안다 는 것이다 그들은 마치 영혼이 곧 사물과 같은 것이< > .

라고 전제한다.19) 그러나 이런 요소들만 유일하게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많은 것들이 있으

며 심지어 요소로 구성되는 것들이 분명히 무한하게 있을 수 있다, .

19) 영혼과 사물의 구성요소가 유사해야 영혼이 사물을 인식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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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사물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영혼이 파악하고 감각으로 지각한다고 가정하자 그런.

데 영혼은 결합체 전체(suvnolon)20) 예를 들어 신적인 것이나 사람 살이나 뼈 또는 그 외, , ,

의 결합체를 어떤 것으로 파악하고 감각할까 사실 이들 결합체는 구성요소를 아무렇게나?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보듯이 엠페도클레스는 뼈가 일정한 비율, (lovgo" 과 배합)

(sunqevsi" 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였다) .

거대한 동공 이 있는 자비의 대지( )洞空

물과 빛의 여덟 부분 중에서 둘을 취하고,

불의 신21)으로부터 넷을 취하니 그리하여 흰 뼈가 생겼다네, .

구성요소들이 일정한 비율과 배합으로 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요소들이 영혼안에 들어 있,

다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각각의 요소들은 유사한 것을 알아야 하는데 뼈. ,

나 사람 등이 영혼 안에 들어 있지 않다면 뼈나 사람을 알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도대체 영혼 안에 돌이나 사람이 들어있는지 여.

부를 탐구하려는 사람이 있을까 좋음과 좋지 않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다른 것? .

들에 대해서도 같은 이런 식의 물음을 적용할 수 있다. 409b19-410a13

그런데 우리는 존재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즉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존재는 실4. ‘ ’ .

체범주인 개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양 질 및 다양한 속성범주에 따라 존재를 가리키기도, ,

한다 영혼은 이 모든 범주들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물론 모든 범주가 공통의. , ?

요소를 갖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그러면 영혼은 실체에 속하는 요소들로서만 이루어지는.

가 그렇게 본다면 영혼은 다른 범주에 속하는 요소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아니면 범주? ?

들은 각각 자신의 고유한 요소와 원리를 갖고 있고 영혼은 그러한 요소와 원리들로 이루어,

져 있다고 말해도 될까 그렇게 보면 영혼은 양과 질 그리고 실체이어야 한다 그러나 양이? .

아닌 실체가 양적인 요소에서 나오는 일은 불가능하다 영혼이 모든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난점이 따라온다. 410a13-22

주요개념II.

영혼이 일종의 신체 라면 두 신체 즉 영혼으로서 신체적 요소와 물질적 요소로서의 신‘ ’ , ,

체가 같은 장소에 있게 된다 일종의 신체에는 미세소체 단일자 점 등이 있다. ‘ ’ , , .

수와 운동으로 영혼을 정의하면 이 정의의 결함은 영혼의 속성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

다 본질의 정의가 바르면 속성에 대한 정의도 바르다. .

영혼이 모든 것을 안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전제는 영혼과 사물의 유사성 에 기반을 두< >

고 있다 사물의 구성요소와 영혼의 구성요소가 유사해야 한다. .

존재는 여러 가지로 말해진다 여러 가지로 존재를 분류한 것이 범주이다 구성요소들< .> .

도 범주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그래서 구성요소는 실체일 수 있고 그 외 다른 범주에 속.

한 속성들을 포함할 수 있다.

토마스 아퀴나스 주석III.

영혼을 운동하는 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앞서 영혼이 신체의 일종이라고 주장하는1.

사람들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 즉 영혼이 미세한 원자로 구성된 일종의 신체라고 하면. ,

두 종류의 신체가 같은 장소에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영혼은 감각지각이 일어나는 모든.

20) 여러 요소가 결합해서 이루어진 단일한 전체이다‘ ’ .

21) 헤파이스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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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에 있으며 신체의 모든 곳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영혼이 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두 점 또는 심지어 무수한 점이 동. (409a18-28)

시에 같은 장소에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영혼의 점과 신체의 점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같.

은 결과에 이른다 만일 영혼의 점과 신체의 점이 다르면 신체는 점을 포함해야 하므로 그. ,

신체는 영혼을 포함하게 된다.

데모크리토스와 같이 영혼이 스스로 움직이고 영혼에 의해서 신체가 움직인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에도 불합리성이 들어 있다 데모크리토스는 영혼이 나눌 수 없는 구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이 신체를 움직이게 한다고 말한다 이 진술에 따르면 결국 나눌 수 없.

는 구형의 신체 미세한 것 가 신체 전체를 움직이게 한다( ) .

수가 동물을 움직이게 하고 점이 동물을 움직이게 한다는 주장에도 동일한 난점이 담겨있

다 구형이나 단일자의 크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구형의 미세소체나 단일자의 운동이 곧. .

영혼의 운동이라고 보는 것이 문제의 발단이므로 구형소체의 크기나 단일자의 크기가 문제,

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영혼의 활동이나 양태 즉 영혼의 속성에 관한 정의에서도 난점이 있다 영혼에 대한2. .

정의는 본질과 속성 모두를 충족해야 하는데 본질적 정의에 결함이 있으면 속성에 대한 정,

의도 결함이 따른다 영혼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영혼의 정의에서 수와 운동을 결합시킬.

때 본질에 대한 정의에 결함이 있으면 속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

수와 운동은 영혼의 본질에 속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영혼의 속성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 .

래서 수와 운동으로 영혼의 정의에 접근하는 이들은 결코 영혼에 대해서 어떤 도움도 얻지

못할 것이다 수와 운동을 영혼의 정의의 본질로 놓으면 속성에 대해 살펴보면 분명하게. ,

드러날 것이다 즉 추론 감각 고통과 쾌락 등을 영혼의 활동이나 양태 등 속성을 수와 운. , ,

동에 기반해서 규명하기는 어렵다.

초기 철학자들은 영혼을 세 가지 방식으로 탐구한다 즉 운동 인식 및 비물질성을 영3. . ,

혼의 본성으로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앞에서 운동과 관련된 영혼 그리고 신체가 없는.

영혼의 탐구에 대해 논박을 전개하였다 여기서는 영혼의 인식에 관해서 비판적인 검토를.

할 차례이다 즉 모든 것이 영혼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영혼은 모든 것을 안다 고 말하는. ‘ ’

이들의 주장을 논박한다.

이들의 인식은 유사한 것이 유사한 것을 안다 는 것이다 인식대상과 영혼이 같아지는< > .

것으로 일종의 동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영혼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아는가 모든( ) . ?同化

것은 복합체와 관계를 맺으며 영혼은 모든 사물과 유사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사물이 요, .

소로 구성되어 있다면 영혼도 역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감각과 인식이 가, .

능하다 이런 이론의 대표자는 엠페도클레스이다 그는 누구보다도 사물들이 많은 요소들로. .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박대상이 되었다.

엠페도클레스를 논박하는 논변은 개이다 논변 유사성에 의해서 인식이 가능하므로10 . 1;

영혼은 인식의 모든 대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엠페도클레스는 주장한다 이런 주장에는.

난점과 불합리성이 들어 있다 왜냐하면 어떤 사물에 포함된 모든 것들이 요소가 아니기 때.

문이다 사물 안에는 요소 이외에 비율도 있고 본질도 있으며 무수한 속성들도 있다 예를. , .

들어 뼈의 경우 구성요소와 일정한 비율 그리고 뼈의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

다 엠페도클레스는 뼈가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고 하지만 각 뼈의 부분은 동등한. 8 , 8

비율로 되어 있지 않다 더구나 지구에 대해서 그는 부분 즉 대기와 물로 분포되어 있고. 2 ,

불은 넷이다 불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흰 뼈가 생겨났고 지구는 건조함에서 생겨났다 따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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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복합물에는 요소 이외에 비율과 일정한 유형이 들어 있다 수많은 것들이 복합물에 들어.

있다면 영혼 안에 사람과 돌이 들어 있다고 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을 없을 것이,

다 반면 요소만 영혼 안에 있다면 비율도 알지 못할 것이고 복합체도 알지 못할 것이다. .

요소로만 되어 있다면 복합체인 신이나 사람 또는 뼈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논변 영혼은 요소와 원리로 구성되어 있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그런데 이런 요소와4. 2; .

원리들은 실체 및 속성 범주에 따라 다르다 영혼을 구성하는 요소와 원리는 실체로서만 되.

어 있는가 아니면 다른 속성범주들도 포함하는가 실체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실체만 알 수? ?

있다 다른 것들도 포함한다면 영혼은 실체이면서 동시에 양 질 등 다른 속성이기도 해야. , ,

할 것이다.

엠페도클레스의 인식론14 (2)

A5 410a23-411a7

원전I.

유사한 것1. (o{moion 이 유사한 것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22) 유사한 것은,

유사한 것에 의해서 감각되거나 인식된다면 그것은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감각은 어떤 것의.

영향을 받고(pavscein 움직이는) (kinei'sqai 것이고 사고) , (noei'n 와 인식도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410a23-26

엠페도클레스의 경우에서 보듯이 물질적2. , (swmatikoi'" 요소를 통해 각각의 사물들이 인)

식되고 유사한 것과 연관해서 인식된다고 말하는 이들은 많은 난제들과 의혹에 직면하는,

데 지금 언급한 내용들이 그런 문제들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동물의 신체안에 있는 것들은, .

뼈 근육 머리칼 등인데 단적으로 말하면 흙의 요소, , (gh'" 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들은 다른) .

어떤 대상도 감각하지 못하는 것 같고 이미 전제한 것이지만 유사한 관계에 있는 것들을,

감각하지 못하는 것 같다. 410a27-410b2

각각의 원리들3. 23)은 아는 것24)보다는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각.

원리는 하나는 알고 있지만 다른 모든 것들 가운데 많은 것들을 모르기 때문이다, .

410b2-4

게다가 엠페도클레스에게 신은 가장 적게 아는 최소의 인식자임에 틀림없다4. .25) 왜냐하

면 신만이 알지 못하는 불화(nei'ko" 투쟁 가 있기 때문인데 반면 사람들은 모든 것을 알고, ) ,

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은 모든 요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 410b4-7

22) 참고 아리스토텔레스 생성소멸론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유사한 것이 유사한 것에 의해, , << >>, I 7, 323b1 : “

서 결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유사한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더 능동적

이거나 더 수동적이지 않기 때문이다왜냐하면 어느 한 부분에 속하는 속성은 다른 부분에 속하는 속성과 같(

은 정도를 지닌 것이고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유사하지 않은 것들은 각각의).

본성에 따라 움직이고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는다.”

23) 각각의 요소들.

24) 곧바로 알아차린다는 일반적 의미 파악‘ ’(suvnesi" 을 뜻함) .

25) 필로포누스 는 신(Philoponus, 181. 23-182. 14) (qeovn 을 두 가지로 해석한다 엠페도클레스가 말하는 스) . 1)

파이로스(Sfai'ro") 또는 우주로서 이는 친화사랑가 승리한 세상으로 불화투쟁가 없는 곳을 가리키거나( ) ( ) 2)

친화 그 자체를 가리킨다 필로포누스는 첫 번째 해석을 받아들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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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만물이 모두 다 영혼을 가진 것은 아닌데 왜 그런가 그 이유는 만물은5. ‘ ’ ?

요소이거나 또는 구성요소가 하나이거나 여럿이거나 모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물들 각.

각은 반드시 하나를 알거나 여럿을 알거나 모두를 알아야 한다. 410b7-10

여러 요소들을 단일화하는 것6. (to; eJnopoiou'n)26)은 무엇인지 물을 수 있다 요소들은 질.

료와 일치한다 이 요소들을 단일화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건 가장 본질적인 원리이다 영. .

혼보다 더 우월하거나 더 지배력을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물며 지성보다 더 낫다는.

것도 불가능하다 지성이 본성상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우월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

반면 요소들은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 일차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10b10-15

영혼이 존재하는 것들을 감각하고 인식하기 때문에 영혼이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7.

는 사람들 그리고 움직이는 것들 가운데 일차적인 것이 영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데 이들은 누구도 영혼의 모두 종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감각할 수, .

있는 것들이 모두 다 움직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분명히 어떤 종류의 동물은 일정한.

장소에 머물러 있다 물론 영혼이 동물을 움직이게 하는 방식은 장소이동이 유일한 운동방.

식이라고 하겠다 이것은 지성이나 감각 능력이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게도 마찬가지이다 사실 식물도 분명히 살아있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장소이동이나 감각능.

력을 구비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많은 동물들에게는 사유과정. (diavnoia 이 없다 이런 점들) .

을 별개로 제쳐놓더라도 지성은 영혼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고 감각도 마찬가지라고 인정하,

게 되면 영혼들을 모두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의 전체를 언급하는 것도 아니다 이와, .

똑같은 반론을 오르페우스의 신화에 나타난 논리에 적용할 수 있다 그 신화에는 영혼은. ‘

바람을 타고 숨 쉬며 우주에서 들어온다고 쓰여있다 이런 일은 식물의 경우에는 일어날’ .

수 없는 일이고 모든 동물이 호흡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동물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

이다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간과하였다. . 410b16-411a2

그러나 만일 영혼이 요소로서만 구성되어야 한다면 영혼이 모든 요소로 구성될 필요8. ,

는 없다 왜냐하면 대립되는 요소들 가운데 한 요소는 자신뿐 아니라 대립하는 다른 요소를.

충분히 구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직선을 써서 직선과 곡선을 구별.

재다 할 줄 안다 그 둘을 구별하는 것은 척도 자 이다 즉 곡선은 자신과 직선을 잴 수 있( ) . ( ) .

는 척도가 아니다. 411a2-7

주요 개념II

영향 받음(pavqh 유사성 요소들 단일화 지성), , , ,

토마스 아퀴나스의 주석III

논변 영혼은 모든 것을 인식하고 인식은 유사성의 관계에서 성립하기 때문에 영혼1. 3; ,

은 모든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감각과 인식은 일종의 영향을 받는. ‘

것’(pavskein 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본다면 유사한 것은 유사한 것에 의해 영향을 받) .

지만 상반된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결국 감각과 인식,

은 유사성의 관계에서 성립한다고 말하는 것도 불합리하다.

논변 엠페도클레스가 말하는 것처럼 만일 영혼이 유사성의 관계로서 인식한다면 요2. 4; , ,

소로서 공기는 공기를 인식하고 다른 요소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동물.

의 신체는 많은 부분들 뼈 근육 머리칼 등 흙의 요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어떤 대상, ,

26) 하나로 결합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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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감각할 수 없다 그럼에도 유사성의 이론에 따르면 유사한 어떤 대상들을 인식해야 한.

다 따라서 인식은 유사성에 의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은 그러한 물질. .

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논변 원리는 인식할 수 있는 것보다 인식할 수 없는 것이 더 많게 될 것이다 만일3. 5; .

인식이 유사성에 의해서 성립한다면 그리고 모든 원리가 자신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과도,

유사하지 않아서 아주 단순한 것이라면 자신 이외의 다른 것을 모를 것이다, .

논변 신은 모든 존재들 중에서 가장 무지한 자이다 엠페도클레스의 이론에 따르면4. 6; .

만물은 네 요소로 환원할 수 있고 생성과 소멸의 원인인 친화와 불화 사랑과 투쟁 로 환원, ( )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는 하늘을 신이라고 불렀고 그것은 네 요소와 친화로 구성되어 있다. , .

불화는 빠져 있어서 소멸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만일 인식은 유사성에 의해 성립한다면. ,

불화는 신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신은 불화를 인식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불화를 포함.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다른 것들에 비해서 신은 모르는 것이 더 많다.

논변 만일 영혼이 온갖 모든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면 존재하는 모든 것들 만물 은5. 7; , ( )

영혼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만물은 요소들 전체로 구성되어 있거나 요소들 일부로 구성되.

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소나 요소의 결합체로 구성된 것은 무엇이건 신체 물질적 존. (

재 이다 따라서 모든 물질적 존재는 즉 만물은 영혼을 갖고 있다 이 말은 허위다) . . .

논변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고 상반된 것도 있다 그런데 상반된 요소가 결합체에6. 8; .

들어가 있으면 그런 요소들을 포함하고 단일화하는 다른 무엇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만일.

영혼이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면 영혼 안에는 그 요소들을 단일화하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영혼 안에 다른 무엇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의심의 여지가 크다 왜냐하‘ ’ .

면 영혼보다 더 낫고 귀한 무엇이 영혼안에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불가능하다 기껏해 봐야.

그것은 가장 우월하고 신적인 것으로서 지성 이라고 간주해야 합리적이다 더구나 이 다른‘ ’ .

무엇은 요소들보다 더 우월할 것이 분명함에도 엠페도클레스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요소,

들이 모든 존재들 가운데 일차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영혼은 요소로 구성되어 있.

지 않다.

논변 운동의 관점이나 감각의 관점에서 영혼을 탐구하는 이들 엠페도클레스를 포7. 9; (

함 이 가진 결함을 지적한다 장소이동으로 영혼을 정의하는 사람들의 논변에는 결함이) . (1)

있다 식물이나 이와 유사한 부류의 식물 등 많은 생명체들은 장소이동을 하지 않고 한 곳.

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지성이나 감각에 의해 영혼을 정의할 경우에는 마찬가지의 결. (2)

함이 있다 왜냐하면 많은 생명체들은 감각활동을 하거나 지적 사유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

그리고 장소이동 지성 그리고 감각이 한 영혼안에서 따로 독립되어 있는 기능이라고 해보,

자 그러면 모든 영혼이 지적인 것이 아니므로 저 견해를 영혼 일반에 적용할 수 없을 것. ,

이고 지적사유과 감각만이 영혼의 유일한 기능이 되므로 어떤 한 영혼의 전체에 적용할 수,

도 없을 것이다.

오르페우스는 무세우스와 리누스와 함께 활동한 시인이자 신학자 철학자 이다 그는 탁월( ) .

한 연설가로서 부드러운 선율로 냉혹한 마음조차도 감동시킬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세 사람의 뒤를 이어 탈레스를 비롯한 현인이 등장한다 오르페우스는. 7 .

공기는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소위 생명체의 영혼은 그의 신체가 숨쉬게 하는 공기에 다름,

아니라고 보았다.

논변 엠페도클레스는 요소들의 결합으로서 영혼의 인식을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8. 10; .

런데 우리의 경험에 따르면 어떤 것을 안다고 할 때 상대적으로 적은 원리에 의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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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영혼이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요소들이 곧 원리라고 놓을 필요,

가 없고 기껏해야 두 가지 원리가 있을 뿐이다 완정성과 불완전성의 원리로 구성된 복합체.

를 보면 원리가 많은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성을 척도.

로 삼아 불완전성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속성상 결여를 포함한 대립자에서도 마찬가지의.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직선의 개념으로서 직선과 곡선을 알 수 있는데 자 즉 척. , ‘ ’

도는 양쪽을 모두 다 안다 그러나 곡선은 자신도 모르고 직선도 모른다 따라서 영혼은 모. .

든 요소로 구성되어 있을 필요가 없고 단 두 요소 불과 흙이면 족하다 불로서 냉기와 뜨거.

운 것들을 인식하고 흙으로서 건조한 것과 습한 것을 인식한다, .

영혼없는 요소15

(A5 411a7-411a25)

원전I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영혼이 천지만물과 혼합되어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분명 탈레1. .

스가 만물이 신성(qew'n 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한 이유이기도 하다) . 411a7-8

그런데 이것은 몇 가지 난점을 갖고 있다 영혼이 불이나 공기안에 들어 있을 때는 왜2. .

생명체(zw'/on)27)를 만들지 못하고 요소들과 결합한 복합체, 28) 안에 있을 때에는 생명체를 만

드는가 더구나 불이나 공기안에 있을 때에는 더 우월한 상태? 29)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공? (

기안에 있는 영혼이 왜 생명체안에 있는 영혼보다 더 우월하고 더 불멸하는지를 탐구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쪽으로 탐구하더라도 저 물음은 어색하고 불합리하다 불이나 공기가 생.) .

명체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그리고 생명체안에 영혼이 들어 있는데도 생명체라.

고 부르지 않는 것도 어색하다. 411a9-16

이들은 천지만물이 동질적인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유로 요소들안에 영혼이 있3.

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 만일 동물이 요소를 갖게 됨으로써 영혼을 가진 생명체가 된다면. ,

영혼은 그 부분들과 동질적이라고 말해야 한다. 411a16-20

만일 영혼이 이질적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도4. 30) 흡입된(diaspwvmeno")31) 공기가 동질

적이라면 영혼의 일부는 공기의 일부에 존재해 있을 것이고 일부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

따라서 반드시 영혼은 동질적이거나 또는 천지만물의 어떤 곳에도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논의로부터 영혼이 요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식하거나 운동한다고 말하는 것

은 합당하지도 참도 아님이 분명해 졌다. 411a20-26

주요개념II

만물 전체라는 의미에서 일반적인 의미의 천지만물을 일컫는다: ‘ ’ ‘ ’ .

공기 불 요소의 하나이기도 하고 요소들의 결합체이기도 하다, : .

동질성과 이질성 동일한 성질을 소유하거나 그렇지 않음: .

27) 원래는 동물을 가리키지만 식물까지도 포괄하는 의미에서 생명체다.

28) 살과 피와 같은 육체적 구성물들.

29) 더 나은 상태(beltivwn).

30) 영혼 전체는 섭생 감각 및 지성의 부분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질적이다, .

31) 원래 의미는 나뉘다 갈라지다 분열되다로서 호흡할 때 일부가 들어오거나 나온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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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아퀴나스 주석III

영혼이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난 뒤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이1. ,

요소들과 혼합되어 있다는 일부의 주장을 검토한다.

어떤 이들은 영혼이 만물들과 혼합되어 있다고 주장하는데 만물은 단순한 요소들로 되어

있건 복합체로 되어 있건 상관이 없다 이런 주장은 탈레스가 만물이 신들로 가득하다고 말.

했던 것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탈레스의 생각은 이렇다 천지만물은 살아있고 그러한. :

생명성은 신적인 것이다 영혼이 생명체가 있는 모든 곳에 있듯이 신은 천지만물이 있는 모.

든 곳에 있다 따라서 천지만물은 신성으로 가득하다 아마 이런 것이 우상숭배의 원천일. .

것이다.

이런 주장에는 난점이 있다 영혼이 불이나 공기안에 있다면 왜 그런 요소 불이나 공2. . , (

기 들이 생명체를 이루지 못하는지를 납득하기 어렵다 그런데 요소들이 결합한 복합체는) .

영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복합체는 분명 생명체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단순.

요소들이 있는 곳에서 영혼은 한층 더 우월한 힘을 지녔다고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요소들안에 있는 영혼이 왜 복합체 안에 있는 영혼보다 더 우월하고 더 불멸하는지 의혹

이 생길 것이다 왜냐하면 복합체 안의 영혼은 인식할 수 있고 감각할 수 있는데 반해서 요.

소들 안에 있는 영혼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이나 공기가 생명체라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거니와 경험에도 위배되어서 합

당한 근거로 지지를 받기 어렵다 생명체에는 영혼의 소유가 필수적인데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아주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영혼의 소유가 생명체에서 필요하지 않다면 영혼을 소유한.

생명체나 그렇지 않은 생명체나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영혼이 요소안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요소가 단순한 것인데3. .

요소로 된 부분과 천지만물은 동일한 성질로 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요소를 포함.

하고 있는 부분 공기 이 호흡할 때 동물의 신체와 접촉하는 것이 곧 생명체의 원인이자 원( )

리가 된다는 사실을 관찰함으로써 그들은 천지만물의 영혼은 부분들과 동일한 성질을 가졌,

다고 생각한 것이다 즉 공기를 포함하는 천지만물들은 살아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

이들이 전제한 것은 어떤 동물이 흡입하거나 이동시킨 공기의 일부는 전체적으로 동4. ,

질적이기 때문에 동물 그 자체의 영혼은 말하자면 만물의 영혼의 일부이다 이런 전제는 분.

명 허위이다 왜냐하면 공기의 영혼은 생명체에 끊임없이 생기를 불어넣어 줌으로써 존재하.

는데 불멸하는데 특정의 동물이 가진 영혼은 존재하지 않기 불멸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 ), ( ) .

일 공기의 모든 부분들 즉 들어 온 공기나 나간 공기의 모든 부분들이 동질적이라면 영혼,

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이점은 논박된 것이다 그런데 영혼의 부분들이 이질적인데. .

공기의 부분들은 동질적이라면 영혼은 만물 즉 공기 전체의 모든 곳에 있지 않게 된다 이, .

것은 모든 공기가 영혼을 가졌다는 전제에 어긋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일찍이 제시한 바와 같이 영혼이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서 인식과 운동‘

이 가능하다 는 주장은 합당하지 않고 참도 아니라고 결론짓는다’ .

영혼의 단일성16

(A5 411a26-411b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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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I

의욕과 바람 등 일반적 욕망뿐 아니라 인식 감각 사고는 영혼에 속한 일이고 생명체1. , , ,

는 영혼에 의한 공간이동 성장 완숙 소멸이 일어나므로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다 이, , , , .

런 일들은 각각 영혼 전체(o{lh/ th'/ yuch/)32)의 속성인가 즉 우리는 영혼 전체로서 인식하고?

감각하고 운동하며 영향을 주고 받는가 아니면 그러한 속성들은 각각 영혼의 다른 부분들?

을 필요로 하는가 생명체의 경우 각각의 속성들은 어느 한 부분을 필요로 하는가 하나 이? ,

상의 몇몇 부분을 필요로 하는가 또는 영혼 전체를 필요로 하는가 아니면 어떤 따른 원인?

이 있는가? 411a26-411b5

영혼의 어느 한 부분은 인식을 맡고 또 다른 부분은 욕망을 맡고 있으므로 영혼은 나2.

눌 수 있는 것(meristh;n 이라고 어떤 이들은 말한다) . 411b5-6

영혼이 본성상 나뉠 수 있다면 무엇이 대체 영혼을 함께 묶는 것3. , (sunevcein 일 수 있겠)

는가 확실히 신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없다 오히려 이와 반대로 영혼이 신체를 함께 묶? .

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참이 될 것이다 사실 영혼이 떠나면 신체는 숨을 거두고 부패한. ,

다 만일 신체를 하나로 만드는 어떤 다른 것이 있다면 이 다른 것은 오히려 영혼이다 이. , .

다른 것에 대해 그것이 하나인지 여러 부분들로 되어 있는지를 물을 수 있다 만일 하나라.

면 왜 그것을 바로 영혼이라고 부르지 않는가 만일 여럿으로 나눌 수 있다면 다시 부분, ? ,

들을 함께 묶는 것은 무엇인가를 물어야 하는데 이 물음을 무한히 계속할 수는 없지 않은,

가? 411b6-14

영혼의 부분들4. (movria 에 대해서 그것들은 각각 신체안에서 어떤 능력) ‘ (duvnamin 을 발휘)

하는가 라는 물음을 탐구할 수 있다 만일 영혼의 전체가 신체의 전체를 하나로 묶고 있다?’ .

면 영혼의 각 부분이 신체의 일부분을 묶고 있다고 할 만하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해 보, .

인다 지성은 신체의 어떤 부분을 묶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묶고 있는지를 상상하는 것. ,

조차도 어렵다. 411b14-19

식물은 분리되어도 살아있고 어떤 동물 곤충 들은 몸체가 분리되어도 살아있다 분리5. , ( ) .

된 것들은 수에서 같은 영혼이 아니라 종( ,種 ei[dei)33)에서 같은 영혼을 가진 것처럼 살아있

다 왜냐하면 분리된 양쪽 부분들은 각각 감각능력을 소유하며 일정 시간동안 장소이동을.

하기 때문이다 분리된 부분들이 오래 살아있지 않더라도 결코 이상할 것은 없다 그 이유. , .

는 분리된 것들은 타고난 본성(fuvsin)34)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관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분리된 것들 각각에는 영혼의 부분들 전체가 들어 있고 분리된 것들안에 있는 영,

혼들은 서로 그리고 전체로서‘ ’(ajllhvloi" kai; th'/ o{llh/ 동질적이다 서로 동질적이라는 것) . ‘ ’

은 마치 분리되지 않은 것과 같다는 의미이고 전체로서 동질적이라는 것은 나눌 수 없는, ‘ ’

단일성을 가진 것과 같다는 의미이다. 411b19-27

식물의 원리도 일종의 영혼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것은 식물과 동물이 공통으로 가6. .

진 유일한 원리이기 때문이다 식물의 원리는 감각의 원리와 독립되어 있다. .35) 비록 식물의

32) 전체 영혼으로 영혼을 구성하는 부분들 전체를 가리킨다‘ ’ .

33) 예컨대 메뚜기의 몸체에서 다리가 떨어져 분리되었다면 양쪽의 영혼을 구성하는 부분들이 숫적으로 같지는, ,

않고 메뚜기라는 종이 지닌 영혼에서는 같다, .

34) 분리되기 이전의 몸체 전체는 타고난 본성으로서 자생력을 갖고 있다 분리된 이후에도 살아 움직이기는 하‘ ’ .

지만 원래의 자생력을 모두 구비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분리된 상태에서는 생명력을 더 오래 지속할 수는, .

없지만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체임은 분명하다, ‘ ’ .

35) 식물의 원리는 섭생의 원리이고 감각의 원리는 외부 대상을 파악하는 식별활동을 가리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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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를 갖지 않으면서 감각의 원리를 가진 것은 없지만 식물의 원리는 감각의 원리에서 독,

립해서 존재한다. 411b27-30

주요개념II.

영혼의 속성 영혼 전체와 부분1. ,

나눌 수 있는 것 부분을 가진 것2. ( )

함께 묶는 것3. (sunevcein)

신체의 능력4. (duvnami" 또는 활동)

분리된 부분들 종에서 동질성5. ,

토마스 아퀴나스 주석III.

아리스토텔레스가 선대들의 이론을 분석 비판한 다음에 자신의 주장을 펼친다 우선1. .

영혼의 활동 즉 영혼의 속성은 어떤 것들인지를 알아야 한다 감각 인식 사고 의욕 바람. , , , , ,

공간이동 성장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런 활동의 유형은 크게 섭생 감각 및 지적 능력으, . ,

로 나뉜다.

섭생 생육 능력은 열과 냉 및 이와 비슷한 물질로서 능동적 또는 수동적인 성질로서 움직( )

인다 감각능력은 육체의 감각기관에 의존해 있지만 감각활동을 위해 감각의 대상이 가진.

성질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지적능력은 육체의 감각기관도 필요하지 않고 감각대상의 성질.

도 필요하지 않은데 그 이유는 지적능력은 완전히 비육체적인 방식으로 기능을 하기 때문,

이다.

우리는 영혼 전체 범위에 걸친 유형들을 검토해 보면 다섯 가지로 즉 섭생 감각 장소이, , ,

동 욕망 및 지적 능력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

그는 다음의 두 가지 물음을 제시한다 감각 인식 그리고 의욕과 바람 등 욕망을 장. 1) ,

소이동이나 성장 소멸과 함께 놓을 수 있는 활동인가 즉 이들 각각의 활동들은 모두 영혼, ,

전체에서 일어나는 것이어서 각 부분들이 모두 감각과 인식 또는 욕망 등을 맡고 있는가 아

니면 각 부분들이 자신의 고유한 활동을 갖고 있는가 각 활동의 영혼에서 자신의 고유, ? 2)

한 부분을 맡고 있다고 할 때 일반적인 생명체들도 마찬가지인가 각 활동은 각각 고유한, ?

부분을 가지는가 아니면 몇몇 부분을 공유하는가 아니면 영혼 전체에 의존하는가 또는? , ?

다른 어떤 원인을 갖고 있는가?

위의 물음들을 하나씩 검토한다 우선 그는 영혼이 부분으로 나뉜다는 설 영혼의 가분2. . [

성 을 논박한다 어떤 이들은 영혼이 나뉘어 있어서 어떤 부분은 인식하고 어떤 부( )] .可分性

분은 욕망을 맡은 곳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마치 감각은 뇌안에 있고 생명력은 심장안에. ,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같은 입장이다.

이런 주장은 부분적으로 맞지만 부분적으로는 잘못이다 영혼이 여러 부분들을 잠재적으.

로 소유한다고 놓고 영혼의 부분들과 능력이 따로 구별되어서 어떤 부분은 감각하고 어떤,

부분은 인식을 담당한다 각 부분의 능력은 전체에 속한 전반적인 능력으로 영혼을 가리킨.

다는 의미에서는 맞다 그러나 영혼 전체를 양적으로 나누어 접근해서 영혼의 각 부분들이.

일정한 크기를 가진 것으로 간주하면 잘못이다.

영혼의 가분성 전제를 논박하는 논변 셋을 소개한다3. ‘ ’ .

논변 상이한 것들을 묶어주는 다른 어떤 것이 있어야 단일화가 가능하다 만일 하나의1 : .

신체가 여러 영혼들을 소유한다면 그것들을 함께 묶어주는 다른 어떤 것이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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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없으므로 저 전제는 근거가 없다 논증은 이렇다 영혼을 포함하. .

고 단일화하는 것은 신체이거나 다른 어떤 것이라야 할 것이다 신체는 물론 아니다 영혼. .

이 떠나면 신체는 소멸되기 때문이다 신체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이 단일화하고 조절능력을.

가진 영혼에 연관되어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영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면 단일화하는 영.

혼은 본래 하나인가 여러 부분으로 되어 있는가 여러 부분이라면 그것들을 단일화하는 것, ?

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묻게 된다 하나라면 그것을 바로 영혼이라고 부르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따라서 영혼은 그들의 주장하는 대로 양적인 크기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논변 영혼의 각 부분들이 신체의 각 부분들안에 있다면 영혼의 각 부분이 하는 활4. 2 : ,

동은 신체의 고유한 부분 또는 기관을 갖는다 그러나 지성은 어떤 특정한 신체의 기관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영혼의 부분들이 각각 고유한 신체의 부분들을 가진다는 생각은 잘.

못이다.

논변 영혼의 각 부분이 가진 능력 활동 이 신체에서도 고유한 부분을 갖고 있다면5. 3 : ( ) ,

한 부분이 여러 능력을 보유하거나 또는 생명체의 여러 부분이 동일한 능력을 가지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경험에 따르면 어떤 생명체에서 한 부분은 여러 능력을 보유하고 전. ,

체로서 그리고 각 부분에서 종에서 동일한 영혼을 갖기도 한다 예를 들어 식물이나 일부.

절단된 동물의 부위에서 절단된 뒤에서 계속 살아 있고 감각을 지탱하며 일정시간 동안 움

직이기도 한다 자생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 .

은 영혼의 몇몇 능력이 여러 부분들에서도 동시에 나타난다는 점이고 특히 각 부분에 나타,

나는 활동이 서로 같고 전체로서도 같다는 점이다 따라서 신체의 여러 부분에 따라 영혼이.

나뉘는 것은 아니다.

식물의 영혼 즉 섭생의 영혼은 지구에 사는 생명체에서 가장 기초적인 존재인 것 같6. ,

다 식물없이는 다른 어떤 것도 살아갈 수 없다 생명 활동의 유형이 다르기는 하지만 모든. . ,

생명체는 섭생의 원리를 공유한다 동물과 식물도 섭생의 영혼을 공유한다 감각이나 지성. .

이 없이도 존재하는 영혼이며 감각이나 지성이 아니다 그럼에도 어떤 동물도 섭생의 영혼.

이 없이는 감각이나 지성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촉각이 감각에 필요한 조건이듯이 섭생은.

생명에 필요한 조건이다 권 장 생명체가 이런 원리로서만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3 12, 13 ].

만 생명이 처음으로 출현하는 곳이다, .


